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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봄

두 사람의 사이를, 차분히 읽습니다

우리의
연애 궁합
닮은 기준과 다른 표현을 연결하는, 두 사람의 관계 해석

가상 인물 수연·가람의 출생 기록으로 구성한 고객형 샘플입니다.

읽을 이야기

01 닮은 기준, 서로 다른 편안함

02 매번 해주는 마음, 새롭게 말하는 마음

03 밖에서는 괜찮았는데, 왜 내 앞에서는 다를까

04 이미 정한 일과 다시 묻고 싶은 일

05 실행과 점검이 함께 빛나는 순간

06 잠시 멈춘 뒤, 다시 돌아오는 대화

07 가까워도 대신 정할 수 없는 것

08 우리 돈과 각자의 돈 사이

09 처음의 배려가 당연한 역할이 되기 전에

10 두 사람의 종합 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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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리가 가까워지는 방식

닮은 기준, 서로 다른 편안함
이번 풀이의 핵심 단서

두 일간 신: 서로에게 비견 · 수연 · 일지 사의 정기 병: 정관 / 월지 미의 정기 기: 편인 · 가람 · 일지 해의 정기 임: 상관 / 월간 병:
정관

수연님과 가람님은 일간이 모두 신금입니다. 같은 음양과 오행의 만남을 비견이라고 합니다.

이 공통점에서 먼저 살필 것은 서로를 동등한 판단의 주체로 대하는가입니다. 같은 글자이므로

생각까지 같을 것이라고 여기면, 가까운 자리에서 드러나는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수연님의 일지 사에서 대표로 읽는 병은 정관이고, 가람님의 일지 해에서 읽는 임은

상관입니다. 가까운 생활을 살피는 이 자리에 기준을 유지하려는 뜻과 자신의 의견으로 방법을

고쳐보려는 뜻을 나란히 놓습니다. 따라서 이 궁합의 중심은 한 사람이 맞추고 다른 사람이

이끄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함께 정한 것을 지키면서도, 왜 불편해졌는지 다시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두 단서를 함께 살리는 방향입니다.

함께 쉬는 저녁을 떠올려보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식사를 마치고 나란히 앉는 시간이 한

사람에게는 안심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미뤄둔 이야기를 나눌 기회입니다. 가람님이 불편했던

일을 꺼냈을 때 수연님은 편안한 시간이 깨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은 장면에서 가람님은

불편함을 말해도 관계가 유지된다는 안심을 바랐을지 모릅니다. 그 뜻은 명식으로 확정하지

않고 직접 들을 몫입니다.

그런데 수연님에게도 다시 생각하는 월지 편인이 있고, 가람님에게도 역할의 기준을 살피는

월간 정관이 있습니다. 수연님이 익숙한 방식을 바꾸자고 하고 가람님이 약속을 먼저 지키자고

하는 장면도 함께 열어두어야 합니다. 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역할을 정해주는 궁합보다,

지금 누가 무엇을 지키려는지 알아듣는 궁합입니다. 함께 쉴 마음은 남기고 쉬는 방법은

조정하는 것처럼, 관계의 뜻과 실행 방법을 나누어 보십시오.

닮은 기준은 서로를 대신 판단할 근거가 아니라, 각자의 판단을 존중할
출발점입니다.



운봄 우리의 연애 궁합

운봄 · 가상 사례 10

06 갈등을 끝내는 말과 행동

잠시 멈춘 뒤, 다시 돌아오는 대화
이번 풀이의 핵심 단서

수연 · 월지 미의 정기 기: 편인 / 일지 사의 정기 병: 정관 · 가람 · 일지 해의 정기 임: 상관 / 시지 미의 정기 기: 편인

“지금은 말이 거칠어질 것 같아. 저녁 먹고 다시 이야기하자.” 갈등 뒤 잠시 쉬는 일과 대화를

끝내는 일은 이 한 문장으로 구분됩니다. 수연님과 가람님에게 모두 생각을 다시 정리하는

편인이 있다는 점에서, 멈춤을 원하는 사람을 한쪽으로 정하지 않고 읽어야 합니다. 수연님은

월지, 가람님은 시지의 정기가 편인입니다. 위치가 다르므로 같은 속도와 방식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연님의 월지 편인에 일지 정관을 연결하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뒤 다시 지킬 약속을 찾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가람님의 일지 상관에 시지 편인을 연결하면, 우선 꺼낸 말을 나중에

스스로 되짚는 과정에 주목합니다. 그 차이를 적용한 가정에서는 수연님이 아직 정리 중인데

가람님이 설명을 이어가거나, 반대로 가람님이 말을 마친 뒤 쉬고 싶은데 수연님이 합의를

서두르는 일이 생깁니다.

멈추고 싶은 사람은 몰리는 듯하고 이어가려는 사람은 대화가 버려질까 걱정됩니다. 두 반응을

모두 관계를 지키려는 시도로 이해할 여지는 있지만, 실제 뜻은 듣기 전까지 모릅니다. “지금

더 말하면 정리가 안 돼”와 “언제 다시 이야기할지 몰라서 불안해”를 서로 다른 요청으로

받아들이면, 휴식과 재개 약속을 함께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에는 모든 문장을 재판하듯 되짚기보다, 마음이 다친 지점 하나와 바꾸고 싶은

행동 하나를 꺼냅니다. 수연님의 정관으로 살핀 다시 지킬 약속과 가람님의 상관으로 살핀

자신의 설명이 함께 남아야 합니다. 합의만 서두르면 못다 한 말이, 설명만 계속하면 다음

행동이 비어버립니다. “내가 급하게 답해서 네 말이 끊겼어. 다음에는 끝까지 듣고

말할게”처럼 사과에 다음 행동을 붙여봅니다.

이 방법은 실제 대화를 위한 제안입니다. 약속한 시간에도 늘 대화를 피하거나 한쪽의 말만

받아들이도록 요구한다면, 이를 혼자 생각하는 성향이나 표현 방식의 차이로 덮지 않습니다.

회복을 보여주는 것은 편인이나 상관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와 듣고 바꾸는

행동입니다.

잠시 멈출 때에는 돌아올 시간을 정하고, 돌아온 뒤에는 각자 바꿀 행동
하나를 말합니다.


